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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

발 신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(담당 : 유동림 간사 02-723-5302 dryou@pspd.org)

제 목 [성명] 비리행위 적발된 하나고, 공익제보자 징계시도 중단하라 

날 짜 2015. 11. 16. (총 2 쪽)

성 명

비리행위 적발된 하나고, 공익제보자 징계시도 중단하라
입시부정, 학교폭력 은폐 등 전경원 교사의 제보내용 사실로 확인돼

공익제보자에 대한 명분 없는 징계 당장 중단해야

1. 공익제보자에 의해 알려진 하나고등학교(이하 하나고)의 입시 비리가 사

실로 확인됐다. 

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15일 하나고에 대한 특별감사결과를 발표하여, 

하나고 전경원 교사(이하 전 교사)가 지난 8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 

등을 통해 알린 하나고의 신입생 성적 조작, 학교폭력 은폐, 교사 부정 

채용 등이 사실임을 확인했으며,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검찰

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 

공익제보지원센터(소장: 박흥식 중앙대 교수)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 

전 교사의 제보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하나고에 전 교사에 대한 명

분 없는 징계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. 또한 전 교사가 알린 비리

내용을 허위사실로 잘못 알고 전 교사의 수업 배제를 요구해왔던 학부모

들도 전 교사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중단하고, 학교측에 감사결과에 따

른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.

2. 하나고는 그간 전 교사가 알린 내용이 거짓이고 소문에 불과하다며 지속

적으로 전 교사를 압박하고 담임 배제 조치 등 전 교사에 대한 인사상 

불이익을 강행했다. 지난 9월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이 수

차례 부각되고, 같은 시기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통해 사건의 진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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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가려지는 동안에도 하나고는 전 교사에 대한 ‘마녀사냥’식 비난을 

지속해 왔다. 심지어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 발표를 앞두고, 지난 11월 

10일 징계위원회를 소집 하는 등 전 교의 징계를 서둘렀다. 이는 전 교

사를‘불량교사’로 낙인찍어 학교의 문제를 덮으려는 시도로 밖에 볼 

수 없다. 

하나고는 내일(11.17)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전 교사에 대한 징계를 

의결하려 하고 있다. 그러나 전 교사의 제보 내용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 

지금, 전 교사를 징계할 명분은 사라졌다. 

하나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나고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

한 징계를 중단하고,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해

야할 것이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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